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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중증도가 높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문제 중 우

선순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문제해결능력이다[2].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

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3].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

록 간호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으므로[2],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4], 문

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5].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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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6].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처럼 지각하

여 이를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7].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료 및 타 부

서 직원과 교류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

다[8]. 특히, 공감능력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간호사의 역량이다[8]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문제해결능력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 있고 성공적인 존재로 믿는 

정도이다[10].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위기상황에 잘 대

처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도 

뛰어나[9],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다[11]. 간호

는 간호사와 간호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과정으로,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돌봄 행위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6], 셀프리더십[9], 비판적 사고성향

과 간호전문직관[4]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각 변수들이 문

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 검증할 뿐 간접적인 효과

에 대하여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

력과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3],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을 매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는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다면

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개

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의사

소통능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을 조사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

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이다. 경로분석을 위한 표본수 산출은 예

측변수 당 10～15개의 표본수를 사용하지만 검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14],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

의수준 α=.05, 중간 크기효과(d=.15), 검정력 .95, 예측변수가 7개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53명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83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도구

●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 [16]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17]이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

국어판 IR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인지적 공감(관점 취

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2개 

영역 4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당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한 문

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점으로 구성되

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Ha [19]가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긍정

적 자존감 5문항,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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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a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82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5였다.

●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Hur [20]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5개의 의사소통능력 구성 요인을 

각 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5였다.

●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등[21]에서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제

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과 실행, 수행평가의 총 5개 

능력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문항이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Lee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G도에 소재한 

3개 간호학과의 4학년 간호대학생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임상실

습만족도),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배

부하기 전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비 유지가 보장됨을 설

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

생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83부의 설

문지가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작성한 4부를 

제외하고 총 17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018R0017)의 승

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비

보장과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수

집 중이라도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문

제해결능력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로, 연구변수의 상관관계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

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

리고 이를 포함한 총효과를 파악하였고,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경로분석 중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및 그 영향력을 파

악하였다[22]. Amos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정시 붓스

트래핑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편의(bias)를 많이 조정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사용을 권장하여[22]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179명 중 여학생은 161명(89.9%)이었고, 전공만

족도는 ‘만족한다’가 90명(50.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만족도

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 103명(57.5%)과 94명(52.5%)로 가

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은 성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0), 전공만족

도가 ‘만족’인 경우는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1),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1), 임상

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9),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는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1), 대학생활만족도가 ‘만

족’인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2), 임상실습만족도

가 ‘만족’인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p=.00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p=.001),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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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0±0.36점이었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감적 관심이 3.58±0.47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개인적 고통이 3.08±0.54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5

점 만점에 평균 3.16±0.56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0.48점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2±0.42점

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명료화가 3.60±0.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과 실행이 3.47±0.53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검증 결과,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r=.18, p=.015),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r=.48, p<.001), 공감능력과 문제해결

능력(r=.36, p<.001),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r=.43, p<.001),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r=.48,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과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여 Figure 1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의 자유도는 0으로 포화모형이어서 모형의 적합도 지표를 파악하

지 않았다. 연구모형에서 각 경로의 효과성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05이었다(p=.010). 공감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31 (p<.001)이므로 공감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총효과는 .36 (p=.012)이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4 (p=.005),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9 (p<.001)이므로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총효과는 .42 (p=.009)이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의

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

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은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를 이용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Table 2. Level of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79)

Variables Min-Max Mean±SD

Empathy 2.54-4.46 3.40±0.36

  Empathic concern 2.14-4.86 3.58±0.47

  Perspective-taking 2.57-4.86 3.52±0.47

  Fantasy scale 1.86-4.86 3.43±0.61

  Personal distress 1.29-4.71 3.08±0.54

Self-esteem 1.60-4.60 3.16±0.56

Communication skills 2.20-4.80 3.65±0.48

Problem solving ability 2.40-4.93 3.52±0.42

  Clarifying the problem 1.20-5.00 3.60±0.64

  Cause analysis 2.10-5.00 3.50±0.49

  Alternative development 2.30-5.00 3.48±0.46

  Planning and execution 2.00-5.00 3.47±0.53

  Performance evaluation 2.20-5.00 3.56±0.52

           **p<.01

Figure 1.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or multiple medi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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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중상관자승치 값을 산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공

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26.0%가 설명되었고, 문제해결능

력은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에 의하여 37.2%가 설명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문

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조사한 Oh와 

Hwang [23]의 연구의 3.42점과 유사하였다. 공감능력의 하부영역 

별로 살펴보면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고,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

았으며 이는 Jeong과 Lee [24]의 연구와 유사하다. 개인적 고통은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경험하

는 것으로 오히려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적

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24].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의 불행

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으로 인한 개

인적 고통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25].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개인적 고통에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감정 및 태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1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조사한 Ha [26]의 연구에

서 3.2점과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

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만족하거나 또

는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이는 Jung과 An [9]의 연구와 유

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주위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26], 전공, 대학생

활, 임상실습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과 전공만

족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강점을 찾고,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27].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5점 만점에 3.65점으로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한 Kim과 Jung [28]의 

연구에서 3.66점과 Jo [13]의 연구에서 3.76점과 유사한 수준이었

다.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 높았고 이는 Jo [13] 연구와 유사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대

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와 대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총점 5점 만점에 3.52점으로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한 Kim 등[29]의 3.56점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179)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r (p) r (p) r (p)

Self-esteem .01 (.915)

Communication skills .18 (.015) .48 (<.001)

Problem solving ability  .36 (<.001) .43 (<.001) .48 (<.001)

Table 4.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or Multiple Mediator Model (N=179)

Effect SE C.R p 95% BC CI

Direct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s on problem solving ability 0.29 0.06 4.17 <.001 [0.14, 0.39]

Direct effect of empathy on communication skills 0.18 0.09 2.75 .006 [0.03, 0.41]

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communication skills 0.48 0.06 7.39 <.001 [0.32, 0.51]

Total effect of empathy on problem solving ability 0.36 0.07 .012 [0.31, 0.55]

  Direct effect of empathy on problem solving ability 0.31 0.07 5.07 <.001 [0.19, 0.49]

  Indirect effect of empathy on problem solving ability 0.05 0.03 .010 [0.01, 0.12]

Total effect of self-esteem on problem solving ability 0.42 0.05 .009 [0.21, 0.40]

  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problem solving ability 0.29 0.05 4.23 <.001 [0.11, 0.33]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problem solving ability 0.14 0.03 .005 [0.06, 0.22]

CR=critical ratio; BC CI=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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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가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상실습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고, 학습에 

몰입하게 되므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29]. 

본 연구결과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Jo 

[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공감에서 중요한 것이 공감적 대화

를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내면을 지지하면서 

경청하고, 질문하는 공감적 소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13],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는 공감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 연구결과[6, 29]와 유사하다. 공감이란 상대방을 이해하

는 과정으로 나와 상대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식을 형

성하여 상대방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행위로 발전

할 수 있으므로[30]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해결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규

명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공감능력이 높은 경

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

지고 있는 불편함 또는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13].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매개로 공감능

력이 문제해결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대상자와 공감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매개변수이므로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비폭

력 대화방법 같은 공감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을 포함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반응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Jo [13]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

[13],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

중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

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 Jung 과 An 

[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능력 

있고 성공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도 자신감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을 매개

로 문제해결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매개로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

우 자신의 존재,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4]. 자신에 대한 신뢰감은 상대방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10],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함양 프로그램

을 개발할 때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

으며 이는 선행연구 Kim, Park과 Lee [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복합과정이다[20].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

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

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직접적으

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높여서 간접

적으로도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

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공감능력, 자아존

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의사소

통능력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변수들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

력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직접적

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며, 간접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높여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 자아존

중감,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

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공감능력, 자아존중감과 의사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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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감능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

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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